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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층 자료실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는 2023년 1월 9일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박물관·미술관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 발전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달진 관장. 

한국박물관협회는 “한국미술 자료들을 소장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설립해 학술연구를 지속하고,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무료로 공개하는 등 

한국미술 연구와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상 수상은 김 관장이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1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수상의 소회를 듣기 위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에서 김 관장을 만났다. 박물관 1층에서는 한국독일수교 

140주년 기념전 《한국독일미술교류사》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과 독일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과정과 

결과를 서신과 작품, 책, 기록물 등으로 제시한 전시다. 

1923년 배운성의 독일 유학, 1950년대 독일에서 

유학한 백남준, 박래경, 그리고 안규철, 뮌 등의 후대 

작가들의 작업물까지 한국과 독일의 구체적인 문화교류 

현장들을 일별할 수 있다.  

아카이브실 겸 관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박물관 

2층에는 그간 김 관장이 수집, 기록해 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2년 전 방문했을 때보다 한결 정갈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알다시피 김 관장은 국내 미술계에서 

전시와 작가로부터 파생된 부산물 대부분을 수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기록할 것인지는 김 관장이 오랫동안 직면해 

왔던 숙제였다. 어렵게 미술관과 자료실을 확보했지만, 

현재도 매일 늘어나는 자료 탓에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디지털 아카이빙이겠지만 자료의 양이 

너무도 방대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관장이 유튜브를 시작한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술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종이 잡지 혹은 기록물의 한계를 벗어나 대중에게 쉽고 

편리하게 미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방편이었다.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동안 운영한 채널의 

구독자는 2960명 남짓, 동영상은 무려 2400여건에 

달한다. 작년 여름에는 박물관협회 지원 사업으로 박물관 

학예사의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공간 운영, 전시, 유튜브 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들인 공력만큼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김 관장에게도 매너리즘이 찾아왔고, 변화의 

통로를 모색해야 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상한 

발전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은 김 관장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질 터다. 김 관장에게 수상 소감을 물었다. 

“나보다 더 고생하고 계신 선배들이 많은데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사실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이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이자 힘이 될 것 같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던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과, 박물관 등록에 도움을 

주셨던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님, 가나아트 자료실을 

맡겨 주신 이호재 회장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미술사의 중요한 자료들이 잠시나마 그 보금자리를 

찾기까지, 김 관장에게 힘을 보태준 것은 선배들의 

이름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김 관장은 

오랜 시간 미술계 틈새에 버려진 자료들을 정성스레 

수집하고 정리해 왔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자료들, 

자칫 잊혔을 사건들과 추억들을 수집하는 행위는 이가 

빠지거나 벌어져 있는 역사의 틈을 메워 궁극적으로는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다듬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김 관장은 올해 상반기 아트북스에서 책 출간도 

앞두고 있다. 가제는 『수집에서 공유로』. 곧 흥미로운 

부제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부디 이 책도 미술계의 많은 

이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염하연 기자

김달진은 1955년 충북 옥천에서 출생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금속공예과,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월간 전시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했고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일했다.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관했고 2002년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했다. 연구소에 이어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다. 

2013년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창립 및 협회장, 한국박물관협회 감사 및 홍보위원장, 서울시박물관협의회 이사, 종로구사립박물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2010), 한국미술저작출판상(2014), 홍진기창조인상(2016)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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